
GIST, 2025년 제1회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13일(목) 행정동 CT홀에서 열린 김효광 청렴인권경영연구소 대표 초청 교육에 임기철 

총장 등 경영진·교직원 310여 명 참석해 청렴 실천 다짐… 5월과 7월에도 추가 교육

- 임기철 총장 “청렴은 신뢰받는 대학의 기반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강조

▲ GIST가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제1회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3월 13일(목) 오전, 행정동 1층 CT홀에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1회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GIST가 청렴도를 높이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기철 총장을 비롯해 김상돈 교학부총장, 정용화 대외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와 교

직원 약 310여 명이 참석해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강의는 김효광 청렴인권경영연구소 대표가 맡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

법 ▴임직원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제도 등 청렴 관련 법률

을 소개했다. 또한, 청렴 노래와 청렴 박수 등 흥미로운 활동을 곁들여 참석자의 관

심과 집중도를 높였다.

특히, 갑질 금지 조항을 포함한 반부패 관련 제도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임기철 총장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글을 인용해 “약무 지스트, 시무 국가(若無

GIST, 是無國家)”라고 읊으며 GIST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이 크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서 “GIST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혁신 연구를 통해 국가 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으로서 ‘청렴’은 우리가 더욱 신뢰받는 대학으로 성장하는 기반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 요소”라며, “청렴 실천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와 국가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학으로 거듭 나자”고 당부했다.

▲ 교육 시작 전에 임기철 총장이 참석자들에게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GIST는 올해 5월과 7월에도 청렴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후에는 청렴

교육 만족도 설문을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에는 청렴도 실무협의회와 청렴도

개선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렴 정책의 실효성과 내실을 강화할 방침이다.  


